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새해를 맞이하며 교회 표어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을 복음을 표어로 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

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제법 되더군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의 심화(자라감)가 필요하

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심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복음 이해에서 머물게 

됩니다. 피상적인 복음 이해에 머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목회적 안

타까움에서 정한 표어입니다.  

 

학위를 마치고 메릴랜드 벧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중,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과정

에서 부임하는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게 

되었는지요?" 매우 짧은 답변이었는데 "네, 우리 한인교회에도 복음이 터지는지를 보고 싶

어서요." 답은 들었지만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 후,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교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복음을 듣고 전하였지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 자라가지 않는 복음 때문에 능력과 열매가 부족했다는 것들을요. 복음의 선물을 복음

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금번 표어를 두 해 동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두 해에 걸쳐서 같은 표어를 사용하는 이유

는 복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동시에 두 방향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이고 둘째,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해입니다. 내 안

에 복음이 선명하지 못한데도 교회당을 채우라는 강압에 못 이겨 전도하던 시절이 있었습

니다. 지상명령(실은 위임령)을 마치 성도들을 닦달하는 무기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

다. 이제 복음 때문에 살고, 살리는 순수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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